
건축가에게듣는

‘요즘도시한옥’의쓰임새

2022년한국주거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일일답사

•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13시~17시

• 집결:서울공예박물관앞마당 12:50

출처: 두피디아, “북촌한옥마을“, 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200614001235860#hedaer



장소및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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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 
<----------------------------------------------- B팀

노무현시민센터 (15:00)

• A팀: 가회동-계동 / B팀: 계동-가회동

가회동가이드: 오정은부회장(선문대학교)

계 동가이드: 천경환소장(깊은풍경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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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북촌로 7길 16 

백인제가옥

출처: 경향신문, “1910년대 근대한옥 ‘백인제가옥＇에서 여름밤 만끽하세요“,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17073111190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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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특징을 지닌 전통한옥

백인제 가옥은 1913년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건립한 이래 한성은행, 최선익

등을 거쳐 1944년 백인제 선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성은행이 소유했던 시

절에는 천도교 단체가 가옥을 임차하여 지방에서 상경한 교도들의 숙소 겸 회합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소유자인 최선익은 개성 출신의 청년 부호로, 1932

년 27세의 나이로 조선중앙일보를 인수하여 민족운동가인 여운형을 사장으로 추

대하는 등 민족 언론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944년 이후에는 당시 국내 의술계의 일인자였던 백인제 선생과 그 가족이 소

유했으며,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서울특별시 민족문화재 제22호

로 지정되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인수 후 문화재 개·보수 공사를 거친 후 전시·

체험공간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2015년 11월 역사가옥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한옥이며,

북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지 위에 사랑채를 중심으로 안채와 넓은 정원이 자

리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별당채가 들어서 있다.

백인제 가옥은 동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주택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

다. 일본식 복도와 다다미방을 두거나 붉은 벽돌과 유리창을 많이 사용한 게 그것

인데, 이는 건축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랑채의 일부가 2층

으로 건축된 모습은 조선시대 전통한옥에서는 유일한 백인제 가옥만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백인제가옥“, https://museum.seoul.go.kr/www/intro/annexIntro/annex_22/annex_22_02.jsp?s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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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간채 ▲사랑채 및 정원

▲안채 마당 ▲별당채



노스탤지어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

출처: 행복이 가득한 집, “한옥 스테이 노스탤지어“,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2/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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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북촌로9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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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이 가득한 집, “한옥 스테이 노스탤지어“,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2/7882

문화 관광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다

노스탤지어는 한옥 호텔 브랜드로, 북촌의 대표적 풍경을 보여주는 가회동 31번지

에 위치하였다. 이곳에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의 한옥 세 채가 현재 운영중이며,

앞으로 세 채가 더 오픈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한옥 스테이는 한 집에 여러 팀이 묵

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한정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정원에 나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반면 노스탤지어는 독채 한

옥 호텔을 고집하여 한옥 스테이의 고즈넉함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가회동은 예부터 명문가와 관료들이 살던 지역으로, 특히 현재 노스탤지어 블

루재, 히든재, 힐로재가 위치하고 있는 31번지는 크고 반듯한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노스탤지어의 한옥은 공간마다 컨셉과 느낌이 모두 다른데, 영어에

'재齋’를 붙인 이름에 각 공간의 컨셉과 특징이 직관적으로 담겨있다. 먼저 블루재

는 청와대를 지을 때 사용한 청기와를 담장에 올려 블루재라 이름 지었다. 청기와

외에도 ㄷ자구조, 우물천장, 기단 등 전통 한옥의 고유한 멋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유지·보존하는 방향으로 레노베이션을 진행했다.

히든재는 안채 안쪽에 방공호로 사용하던 동굴이 남아있는 한옥으로, 별채에

자쿠지를 구성했다. 집이 품고 있는 고유하고 신비로운 스토리는 살리되, 디자인

은 젊은 고객의 감각에 맞춰 최대한 모던하게 풀었다. 힐로재는 북촌 7경 언덕 위

에 자리한 지은 지 10년 된 한옥으로, 전통을 그대로 유지·보존하기 보다는 과감하

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블루재 침실 ▲히든재 라이브러리

▲블루재 툇마루 ▲사랑채 노천 온수풀



출처: 서울 건축 산책, “산책의 건축“, https://www.seoul.go.kr/story/architecture/2021/stroll_05.html

고희동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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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6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670407064?c=14120267.3317894,4496718.9557067,13,0,0,0,dh&placePath=/home?entry=p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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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가득한 집, “어둑한 미로를 더듬어가는 노화가의 집“,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2/6556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의 집

조선의 막바지, 근대의 초입에서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집은 3대가 사는 가족

가옥이자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이면서, 후학에게 배움을 전화던 화실,

그리고 당대 예술가들이 모여 화회(畵會)를 여는 살롱이었다. 춘곡 고희동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직접 지어 1918년부터 41년간 머문 집이며, 서양 가옥과 일본 가옥

의 요소를 두루 섞어 지었다. 개항 때 들어온 신식 재료인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한옥에서는 드문 큰 화실이 자리하고 있다.

창덕궁 후원의 서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원서동은 서울에서 드물게 고요하면서

품위가 남아 있는 동네이다. 원서동 16번지에 위치한 고희동 가옥에 들어서 넓은

마당을 지나면 한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서양식 현관에 일본 가옥의 요소가 묘

하게 섞여있다. 처음에는 기본 ㄱ자의 전형적인 경기 지역 한옥으로 지었으나 이

후 고희동이 직접 화실과 사랑방을 덧붙여 증축했다고 한다.

아내가 안채와 사랑채를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작은 계단을 만들고, 당시 겨울

의 추위를 막기 위해 유리문을 복도를 따라 미닫이식 덧문으로 달면서 현재의 모

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가 복도로 연결된 구조 때문인지 집을 들어

서면 복잡하지는 않지만 미로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본 가옥은 고희동 사후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며 2003년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

도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종로구가 2008년 건물을 매입하

여 안채 및 사랑채를 보수·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이 2004년

등록문화재 제 84호로 지정했다.

▲고희동의 화실 ▲가옥 안 마당 전경(출처: 문화재청)

▲안채 복도(출처: 문화재청) ▲사랑채 복도(출처: 문화재청)

출처: 지역N문화, “한국 최초 서양화가가 후학 가르치던 곳,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2908



북촌한옥역사관
집집

출처: 구가건축, “북촌한옥역사관 집집”, http://www.guga.co.kr/items/view/work/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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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계동 4길

 구가건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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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역사와 기농 정세권을 기념하는 역사관

2021년, 102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하여 북촌한옥마을에 개관한 역사관으로, 공

공한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형 한옥을 경험할 수 있다. 집집에는 여러 주제의 공

간이 있는데, '북촌, 민족문화의 방파제’에서는 북촌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에 맞서 점차 영역을 확장한 조선집과 이를

통해 형성된 조선인들의 마을이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점이 된 역사

를 조명하고 있다.

‘전통한옥과 도시형 한옥’에서는 조선시대 양반집인 전통한옥과 이를 쪼개어

만든 도시형 한옥의 구조와 재료를 비교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기농 정

세권＇에서는 도시형 한옥 보급을 통해 한옥집단지구를 조성하고 독립운동에 기

여한 기농 정세권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있다.

▲외부 전경 ▲내부 전경

▲내부 전시 ▲내부 전시

뉴시스, “'북촌 역사 한 눈에'···서울 한옥역사관 내일 개관“,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226_0001353607#_enliple, 2021

출처: 내 손안에 서울, “서울의 한옥을 지켜라! '북촌한옥역사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67, 2021

▲북촌한옥역사관이 위치한 계동길 ▲표식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226_0001353607#_enliple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67


배렴가옥

출처: 오픈하우스, “OPENHOUSE SEOUL 2017 계동 배렴가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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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계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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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화풍을 실현한 공간

계동 배렴 가옥은 1936년경에 지어져 제당 배렴이 생애 말년을 보낸 곳으로 등록

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재조명하는 전시관과

세미나실, 1950년대 북촌에 위치한 근대한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배렴의 방 등

으로 운영 중이다.

가옥의 구조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북측과 서측의 ㄱ자형 안채와 동측과 남측의

ㄴ자형 바깥채가 분리되어 마주보게 구성된 튼ㅁ자형 가옥이다. 동쪽에 위치한 바

깥채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안마당 이외에도 바깥에

작은 마당이 있다. 바깥채는 계동길에 면하는 길이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가옥

의 경계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배렴가옥의 규모는 계동과 가회동의 일반적인 한

옥에 비하면 큰 편으로 전형적인 도시 한옥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루 ▲침소

▲배렴 선생의 인장들 ▲내부 미디어 전시

▲ 내부 전경 ▲내부 전시

오픈하우스, “OPENHOUSE SEOUL 2017 계동 배렴가옥”, https://www.ohseoul.org/2017/programs/%EA%B3%84%EB%8F%99-%EB%B0%B0%EB%A0%B4%EA%B0%80%EC%98%A5/event/62, 2017

출처: 내 손안에 서울, “담담한 먹빛이 가을과 꼭 닮은 북촌 '배렴가옥''“,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82271, 2018



북촌문화센터

출처: 공공누리, “북촌문화센터”,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3098&division=im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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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계동길 37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3098&division=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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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무관댁에서 문화센터로

2002년 10월 개관한 북촌문화센터는 1021년 지어진 등록문화재 제229호 '서울

계동 근대 한옥＇으로 구 민형기 가옥으로 알려졌다가 민형기의 부인인 유진경 가

옥으로 고증이 진행되고 있다. 북촌 내에서는 흔히 ‘민재무관댁’ 또는 ‘계동마님댁’

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원래 안채, 바깥채, 앞행랑채, 뒷행랑채, 사당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지만 한옥 개보수 기준 조례에 의거하여 최대한 한옥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중점을 두어 개보수되었다.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커뮤니티 및 방문객 안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전시관’은 원래 뒷행랑채였던 공간으로 현재는 북촌의 역사와 가치를 홍

보하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사랑방'에서는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으며, 안채

뒤로 마련된 ‘정자’는 원래 사당이었던 것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단아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정자를 돌아 안쪽으로 자리한 ‘별당’은 주민들을 위한 사랑

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청마루’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내부 전경 3 ▲내부 전경 4

▲내부 전경 1 ▲내부 전경 2

▲내부 전시

출처: 공공누리, “북촌문화센터”,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3098&division=img, 2015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3098&division=img


노무현시민센터

출처: 노무현재단, “재단자료실”, https://www.knowhow.or.kr/foundation/datalist.ph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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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시종로구창덕궁길 73

 시간: 15시 ~ 17시

주제발표1: 조정구소장 (구가건축)

건축가에게듣는요즘한옥의쓰임새

주제발표2: 전숙희소장 (와이즈건축)

노무현시민센터의건축과현재

https://www.knowhow.or.kr/foundation/data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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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뜻을 기려 지어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시민센터＇가

올해 9월 종로구 원서동에서 개관하였다. 입구는 2개층이 오픈되어 시원한 느낌이

들며, 로비 부분까지 외부의 석재 마감이 이어져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지상 1층

에서 로비로 들어갈 수 있으며, ‘노무현의 길’이라는 지하 1층까지 통하는 공간에

는 그가 살아온 생애와 목판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 2층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촬영 및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여광장, 미디어센터, 다목

적홀 등이 배치되어 있다. 계단식 공간은 지하층과 지상층 두 군데에 모두 있는데,

지상층에서는 휴식 뿐만 아니라 독서도 할 수 있다.

▲3층 카페 ▲외부 전경

▲스튜디오 ▲외부 테라스

▲ 노무현의 길

출처: 위니의 여행이야기, “노무현시민센터 방문기“, https://winniestory.com/65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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